
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서귀포시

서귀포 동부 서부 보건소와 공동으

로 임산부의 날(10월 10일)을 앞두

고 이달 5일 오전 11시 서귀포예술

의전당 소극장에서 최고 맘을 위한

태교음악회 를 연다.

이날 공연에는 서귀포관악단원과

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원이 출연해

알토색소폰, 하프 이중주, 클라리넷

솔로, 목관 앙상블, 성악 무대 등을

빚는다. 입장료는 무료. 선착순 190

명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. 문의

064)760-2494.

그날, 관덕정 앞마당은 차없는 거리가

되어 광장으로 변신한다. 제주도기념

물 제주성지 주변엔 미디어아트 작품

이 설치된다. 제주 관문 역할을 해온

제주항이 지척인 산지천은 실경을 품

은 수변 무대로 바뀐다. 이달 18~20일

제주시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2019 대

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로 가면 상상

이 문화를 만나 현실이 된다.

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시 문화의

달 추진위원회(위원장 송윤규)가 주

최하는 이 행사는 문화의 달

(10월)과 문화의 날(10월 셋째주 토

요일)을 기념하는 자리다. 2003년부

터 지역 문화 자생력을 꾀하기 위해

전국 순회로 치러지고 있는데 제주

행사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.

2018 평창 문화올림픽, 평창 동계

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을 연출했

던 김태욱씨가 총감독을 맡았다. 제

주가 고향인 그는 어릴 적 누볐던 제

주시 원도심 골목골목을 추억하며

곳곳에서 문화가 꽃피는 순간을 만

들어낸다.

기념식은 제주에 뜬 문화의 달 맞

이 란 이름으로 19일 오후 6시30분

부터 김만덕기념관 주변 산지천 특

설무대에서 마련된다. 제주에 머문

문화의 달빛을 따라가는 제주 문화

의 여정을 한 편의 공연처럼 꾸밀 예

정이다. 이때 올해 처음 지역문화 유

공자 표창 수여도 이루어진다.

이튿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관덕

정 앞 특설무대에서 제주 상징물을

차기 개최지 경기 파주시에 전달하

는 행사 등이 진행된다. 추진위는 이

날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중앙로

사거리~서문 사거리 전 차선을 통제

해 관덕정 앞을 시민들이 무엇이든

할 수 있는 광장으로 개방한다.

3일 동안 제주성지엔 오후 7시부

터 9시까지 이이남 작가, (주)닷밀

의 미디어아트전 시간의 벽 으로 빛

내린 도심 경관을 빚는다. 칠성로 아

케이드 상부 공간에는 제주 바람의

특성을 활용한 작품이 설치된다. 칠

성로 상점가와 주변 유휴 점포엔 몸

짓, 소리, 패션, 문학 등이 깃든다.

국립무용단 김미애, 영화감독 양윤호

등 제주출신 문화예술인의 이야기마

당(19일 오후 4시 고씨주택), 지역

문화 대토론회(19일 오후 1시 산지

천갤러리), 카페 공항 등을 찾는 동

네 음악회도 잇따른다. 제주대 미술

학과 학생 등이 참여해 꾸민 아트버

스는 이 기간 원도심을 달린다. 문화

의 달과 연계한 축제와 공연은 10개

에 이른다. 출연진은 물론 음향, 조

명 등 최대한 제주 인력을 활용하고

있다. 홈페이지(culturemoon.com)

참고. 진선희기자

제주섬의 생태 가치를 실험예술로

품는 공연이 잇따른다. 이달 9일부터

20일까지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조직

위원회(공동위원장 강우현 신진식)

와 한국실험예술정신(KoPAS) 주

최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제주탐

나라공화국을 비롯 협재해변, 서귀포

문화빳데리충전소, 취다선 명상센터,

홍익제주호텔에서 잇따르는 2019제

주국제실험예술제(JIEAF)다.

실험예술가인 김백기 예술감독과 춘

천 남이섬 신화를 만든 상상디자이너

이자 환경미술가 강우현 대표가 힘을

모은 이번 실험예술제의 주제는 생태

와 만나는 예술의 울림 이다. 예술적

행위를 통해 인류가 가진 지구 생태계

파멸 가능성과 구원의 가능성 그 둘을

미학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근원적 인

간 삶의 방식에 대한 생태적 전환을

촉구하는 성찰의 장을 연다.

주 행사장인 탐나라공화국은 검은

현무암과 재활용품, 폐자재 등을 이

용해 조성된 업사이클링 공간이다.

독일, 미국, 리투아니아, 호주, 포르

투갈, 이탈리아, 스페인 등 30개국

80여 명의 작가들은 현무암과 빗물

을 받아 만든 80여 개의 크고 작은

연못,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소

재로 기발한 작품을 선보인다.

개막작은 제주 달팽이의 시선으

로 바라보는 인간사 로 첫날 오후 6

시30분 공연된다. 10월 10~13일엔

국내외 작가들이 자연과 공명하는

춤, 소리, 몸짓 을 주제로 드넓은 공

간 곳곳에서 솔로, 듀엣, 콜라보레이

션,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.

풍어제에서 모티브를 얻은 실험미술

원로작가 이승택의 1969년 작품 바

람-민속놀이 를 패러디한 생태놀이

터-바람놀이 도 재현된다.

자연과 문명을 유기적으로 풀어낸

전시는 탐나라공화국, 홍익호텔, 서

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에서 진행된

다. 연결하다(CONNECT) 를 주

제로 한 춤명상, 댄스워크숍, 바디워

크숍, 부토워크숍 등은 참가자 접수

를 받고 있다. 에코강연, 생태놀이터,

달팽이 캠페인, 아트마켓 등도 즐길

거리다. 홈페이지(www.jieaf.com)

참고. 문의 064)738-5855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민요패 소리왓이 제주바당지킴이,

애기좀녀 라는 이름으로 2019년 꿈

다락토요문화학교 3기 초등학생을

모집하고 있다.

이달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토

요일마다 한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

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숨비소리

불며 바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짜

여진다. 이어도사나 부르기, 마임

으로 해녀 물질 체험, 미니 소중이와

테왁 만들기, 한수풀 해녀학교 현장

학습, 낚시놀이, 발표회 등으로 꾸민

다. 문의 064)721-4967.

문 화2019년 10월 2일 수요일8

문화가 쪽지

제주섬 초록빛 생태 가치

실험예술로 품어 안는다

실험예술제를 찾는 리투아니아의 감각의 극장(Theatre of Senses) .

고재만의

<172> 구성: (사)제주어보전회

*제주어 풀이

2019대한민국 문화의 달 홍보 이미지.

일본의 테메츠 토시.


